
검은 마음의 사람

이재천 목사의 <역대하: 회복과 축복을 여는 황금 열쇠> 9강

(역대하 28장 1~27절)



1. 아하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망가지게 되는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기

2.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치닫는 아하스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

오늘의 포인트



1. 아하스가 20세에 즉위할 당시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



(1) 50년간 통치한 웃시야 왕(아하스의 조부)은 부국강병책으로
훌륭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명성이 높았음 (대하 26:6~15)

(2) 웃시야 왕의 성공적인 농업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부요 (대하 26:10, 15)
(3) 이후 16년간 통치한 요담 왕(아하스의 부친)도 견고한 진영과
성들을 건축하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는 등 강성한 나라를 유지함
(대하 27:3~6)

1) 웃시야와 요담 왕에 의한 견고한 요새와 전쟁 무기를 갖춘 든든한 국방력



(1) 앗수르 제국의 정복 전쟁으로 긴장 고조
⇒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며 무너지는 가나안 왕국들

(2)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침공하여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감 (왕하 15:29)

(3)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그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 왕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는 못함 (왕하 15:37; 16:5)

(4)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점령하여 중요한 무역항의 이권을 빼앗아 감
(왕하 16:6)

2) 국제 정세: 북방 나라들의 긴장 고조



2. 다윗 가문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아하스



(1)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듦 (2절)
(2) 예루살렘 바로 아래 위치한 힌놈의 아들 골짜기(벤힌놈)에서 분향 (3절)
(3) 자녀를 불사르는 가증한 일을 범하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며 분향 (3~4절) 
(4) 아하스의 부인이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하스의 탈선은 부모의 영향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됨

1)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함



(1)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
(왕하 16:3; 레 18:21; 20:2~3)

2) 아하스의 광적인 탈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열왕기하 16장 3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레위기 20장 2~3절



(2) 다른 유다 왕과 달리 자신이 직접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함 (4절)

2) 아하스의 광적인 탈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왕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역대하 28장 4절



(3) 다메섹에 있는 제단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성전 놋 제단을 대체함
(왕하 16:10~11, 14) ⇒ 북방 왕과 힘에 대한 선망

2) 아하스의 광적인 탈선



아하스 왕이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열왕기하 16장 10~11, 14절



(4) 기존의 놋 제단을 임의로 성전 북쪽에 옮겨 놓고
자신이 주께 물을 때만 사용함 (왕하 16:14~15) 
⇒ 여호와를 한 지방의 주술적인 신으로 전락시킴

2) 아하스의 광적인 탈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열왕기하 16장 14~15절



(5) 여호와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아람 왕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함 (23절)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나도…”

2) 아하스의 광적인 탈선



3. 징계의 패러다임으로 치닫는

아하스



(1)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심히 많은 무리가 포로로 잡혀감 (5a절)

(2)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공하여 유다 용사
12만 명을 하루 동안 크게 살육 (5b~7절)

(3) 베가가 유다 사람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감 (8절)

(4) 사마리아로 재물을 많이 노략해감 (8b절)

1)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겨 초토화 시키심



(1) 남유다 침탈 성공은 여호와의 징계였음 (9절)
(2)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포로를 돌려보내라 (10절)
(3)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 오뎃 선지자의 명령을 따름 (12~13절)

-역대하 28장 13절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4) 그들이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돌려보냄 (14~15절)

2) 여호와의 자비: 선지자 오뎃을 보내 유다 포로를 귀환시키라 명령



(1) 에돔이 다시 쳐들어와 유다를 치고 백성을 포로로 잡음 (17절)
(2) 블레셋이 침략하여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점령함 (18절)

3)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1)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 (16절)
(2) 오히려 앗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재물을 빼앗김(20~21절)
(3) 하나님보다 앗수르 왕을 더 두려워함 (왕하 16:18)

-열왕기하 16장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4)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여 유다를 낮추심 (19절)

4) 더욱 불신앙으로 치닫는 아하스



(1)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23a절)
(2) 다메섹 신들의 능력을 받고자 노골적으로

다메섹 아람 왕들의 신들을 섬겼으나
그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함 (23b절)

(3) 어려움이 가중되자 더 여호와께 범죄함 (22절)
(4)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부수고 문을 닫음 (24a절)
(5)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분향함 (24b~25절)

5) 징계 패러다임의 늪



(1) 유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함

6) 부정적인 평판을 받은 아하스 (27절)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1. 외부의 강력한 힘과 세태에 눌려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확고히 세워가기

2. 상황이 악화될 때 자신을 성찰하여

여호와 앞의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기

3.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어둠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과 영성 생활에 힘쓰기

오늘의 적용


